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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시장에 장이 열리는 날이
면 다른 지역의 장날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이른 아침부터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버스
에서 내린다.�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할머니들
은 하나둘씩 늘어난다.
할머니들의 발길은 진안고원시장으로 향한

다.�이곳에서 할머니들은 보따리를 풀어 나물
과 채소들을 좌판에 놓는다.�이것,�저것 조금
씩 내 놓은 농산물들이 신선하다.�
한 두 명이 아닌 수 십 명의 할머니들이 시

장 한쪽을 차지하고 좌판을 편다.�이 할머니
들은 누구일까.�바로‘고향할머니 장터’에서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다.

▲▲6655세세 어어르르신신들들이이 텃텃밭밭에에서서 기기른른 농농산산물물
판판매매
진안고원시장이 열리는 날 이곳에 오면 이

들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
자신들이 텃밭에서 키우고 산과 들에서 채

취한 농산물과 나물들을 갖고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2015년 10월 처음 시범 운영될 때만 해도 낯

선 풍경이었지만 이제는‘고향할머니장터’가
진안고원시장의 대표 얼굴이 됐다.
‘어머니의 정’이 담긴 청정 농산물을 노인
들이 읍내와 도회지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해
용돈과 건강을 챙기도록 배려해 만들었다.
할머니마다 명찰을 걸고 있어 사실상 실명

제로 진안에서 생산됐다는 품질인증을 해주
고 있다.
얼핏 보면 로컬푸드 형태와 비슷해 보이지

만 이곳 농산물은 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자신들이 먹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주기 위해
소일거리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점이 다르
다.
그래서‘고향할머니장터’에서 구매한 농산

물은 더 믿고 먹을 수 있다.�
봄에는 산나물과 봄동,�두릅이 나오고 여름

과 가을엔 당근,�토란,�오이,�고구마가 풍성하
다.�겨울철엔 손맛이 깃든 메주와 두부,�도토
리묵이 판매된다.?
호응은 뜨겁다.�우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할머니들이 부지기수다.�2015년 당시 15명이
었던 할머니들은 이제 60명이 넘어섰다.
수입은 많아야 하루 5만원 안팎이지만 할머

니들에게는 귀중한 용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손자가 오면 용돈도 준단

다.�그런 재미로 할머니들이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장을 찾고 있다.

진안고원시장과 고향할머니장터를 찾는 외
지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진안산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마이산 등 인근 관광지를 찾
은 도시민들이 시장을 꼭 한 번씩 들르고 있
다.
‘고향할머니장터 전용 휴대용 카드결제기’가
있어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진안고원시장은 매월 4일,�9일,�14일,�19일,

24일,�29일 장이 열리며,�매주 토요일,�일요일
마다 주말시장이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직접기른농산물
믿고먹을수있어”

할머니의사랑‘듬뿍’ 지역시장의‘얼굴마담’등극

읍내·도회지사람들에게

직접판매건강챙기도록배려

실명제로품질인증해줘

지역농산물구입입소문에

인근도시민들발길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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